
대기오염, 어린이에게 치명타!
환경트러스트 , 로스앤젤레스 유사 암 유발 오염대기에 노출

미국 최악의 대기오염도시로 꼽히는 로스앤젤레스의 신생아들은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을 만큼 오염이 심

한 대기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미국의 한 환경운동단체가 경고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환경단체 전국환경트러스트는 보고서에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유아 100만명

중 1명은 생후 12일만에 환경보호청(EPA)이 정한 평생 흡입량 허용치를 초과하는 오염대기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는 유아가 생후 23일만에 평생 허용 가능한 오염대기를 모두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성장 도중 새로이 깨끗해진 대기상태에 놓인다 해도 암에 걸릴

위험을 다 없애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주민은 EPA의 발암관련 허용치를 수백배 초과하는 오염대기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유아를 포함한 어린이들은 체중 대비 공기와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실외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길

기 때문에 오염에 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트럭, 승용차, 통학버스, 농장 및 공사현장 등에서 나오는 디젤유 배기가스가 대기오염의 최대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탁소와 공장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살충제, 첨가제, 윤활유 등도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큰 요인으로

아울러 지적하면서 연방 및 주 정책 입안자들이 대기오염 정화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다룰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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